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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음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한 사람을 만난다. 즉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에 빠졌던 한 부자이야기다. 그에게도 죽음은 찾아왔고 음부의 고통이 그를 괴롭힌다.

27절,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그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대민족이지만 그는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는 음부에서 두 가지 요청을 한다. 

첫째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긍휼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거절당한다. 둘째는 형제들이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최후의 선교적 관심을 보이지만 이것 역시 거절당한다. 어떤 요청도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거지 나사로는 어떤가? 부자의 집 대문에 앉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는 헌데를 앓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그에게도 죽음은 찾아오지만 그에게 죽음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 또한 안식과 위로의 출발이며 치유의 손길이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는 고통뿐인 자기의 삶을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 ‘나사로’의 의미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그의 실제 이름이 부자와 달리 거명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 천국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우리의 지위나 신분은 문제가 안되며 예수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른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그의 피로 이 세상을 물들이는 예수의 군사들이 되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많은 생각과 기대를 주며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을 준다.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거지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맥빠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천국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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